
- 1 -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5. 29.(금)

연구 문턱 낮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지침 
안정적 현장 안착 지원

- 2026년 상반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정기교육 개최 -

 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(원장 염민섭), 대한의료

정보학회(이사장 김종엽)는 5월 29일(금) 14시 서울 로얄호텔 3층 그랜드볼룸

에서 의료계·학계·산업계 등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건의료데이

터 활용 지침(가이드라인) 정기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.

  이번 교육은 2025년 12월 31일 개정·시행된 「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

라인(5차 개정)」의 주요 개정사항이 의료·연구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

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.

  발표는 총 4가지로 구성되는데, ▲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 방향과 의료데이터 

운영체계(거버넌스)(발표자 : 보건복지부 윤현준 사무관)는 보건의료데이터의 

안전한 가명 처리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, ▲2026 의료데이터 거

버넌스의 중심(발표자 : 순천향대학교 양현종 교수)에서는 다기관 연구 또는 

자체적으로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(Data Review Board, 이하 “DRB”) 구

성이 어려운 중소기관 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공용 DRB 제도를 

다룬다.

  ▲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(발표자 : 국립공주대학교 우혜경 교수)은 

그동안 기준이 모호했던 사망자 의료데이터에 대한 법적 해석과 활용 방안을 다루

는 한편, ▲ 데이터 스튜어드십과 지속 가능성(발표자 :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교

수)에서는 ｢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

DRB 표준 심의 모델, 데이터 활용 위험 수준에 따른 심의 방법 등을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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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

 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“지난해 말 연구 문턱을 대폭 낮추기 위해 개정

한 지침이 이번 정기교육을 기점으로 현장에 본격 안착하기를 기대한다”라

며, “앞으로도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와 가치 있는 활용이 균형을 이

룰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정기교육 포스터

담당 부서 첨단의료지원관 책임자 과  장 박정환 (044-202-2380)

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(044-202-294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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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붙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정기교육 포스터


